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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5 차 만모인단 건건록 

이시· 1986. 7. 7. ( 울; 요 인 ) 2 • 

자。 ..I..,;, . • 이大나..J... 니 .JJ...기 C ..J...,I,. 
'-"- '- ..l... 

진건자: 긴모 사 이돈 겅j'조 준희 ,1.. 양구 ,홍 장우

바-, 프 ol,;. 프

1.2차간간후의 조 사정위 

(1) 조사인치

7.3 ( 목 요 인 ) x 오 진에 조 사를 빨고 궈소아있다가 다시 오후 

6시에 건사실(남중언)어 나가 간 11시가지 

조 사바C 으0 

x 이 달 고 소 인 보 충 진 술 조 서를 바t:: 서아 -0 o 1 ..1.. O i;r

4시즘부터 10분니지 15문가양동안 둔귀동각 

태걸이 있었으나 조서는 작성하지 앉였음 

x 이난 망에는 수사각장,수사계경등 각의 태걸이 

이루 이것는 떼 상황실장의 인상작의를 갈'<SB 

주엇더니 박모 라는 수사계장을 떼러다 주어 

상향실장]이라는 완장음 간 자가 그 수/마계장 

읽을 학건라였으 러 동수사계장은 보모실에 

귓양이 있는 졌을 지나가건서 간단 본 기탁 

복l:, 어 였다고 압하었으 나 실저는 5회 가량은 

보였고 득히 간장 송지시에는 강양에게 ” 너 ;:'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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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강장이다 11 , 11 수 태자를 앙터리로 가르저 

주 어 러강을 첫다” 는 등 의 알가지 하'- 자 사어 다.

X 또안 수 사각장은 자시,_ 이 상황실장이 라는 .... 와자 0 늘
0 

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7 자노 저._ 터 '-보 '-

;;,.l 이 ol 느 자었다.., 난 '-

7. 4 { 급 요 인 ) ·오후 1시가량 o 기 A T 자 o 닙 T 자 o o귀사시 e 로 가서 � 0 건 T 

g시가지 조사를 밥1. 9시 30분 에 귀소. 

7. 5. ( 도 요 인 ) 건장관등 과 태걸신문 

7. 7. ( 앞 요 일 ) 오건에 나가 조사를 방지는 c 타
?,»..아-0 \.. r 다수의

' 난r._ .::s:.Ul 귀 0 차 2 1-과 室亡 이 늘 C 라 ., 기 i 근 1 ;,:
'I.. 졌 E 가 으 

i:, .. 

(2) 문 귀동 과의 태걸신문 나용

X 7.3. 두 사간과의 태걸신문 당시 �'사는 " 이중 에 안 놈 ,난은 

죽 이 농 죽 이 너이다. 중 리저이 이자에서 보겠다 ” 고 학언서 2 ' 己 ,,_ 님 ..,'- 닌 O  

두사판의 태화롤 하계 궁} 
Cl • 

X 문귀동은 자신이 퍼'-
야0늘

O 간 !:_
l 복L 에 조 사마지 앉았으 러 

그나마도 세사망이 조사당시 끝 까지 있었다1. 주장하었으나 

시조0 이2 '-과 건양을 독 바로 o:? 글 ° 보 지 못 하고 시 �
l을 :tt 어-0 로 己 늘 

아고 있껏음 

X 과
'-

야으 너무 격분하어 당시 몸 과 손 이 뒤틀 러서 올궁 계 0 '-

안이 나오지 앉는 상태엇다. 

화건士 朴 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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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 문 귀 동 의 앙 여溫대손 1. i 장 에는 " 6. 7. 7:45 ( 불 확실 ) 부 터 

9:45가1지 하,_ ,_며 .__마 조사찼다"고 되 어 111. 이는 어자지학] 0 0 1::1 0 

임시 가 9:45으 로 되어 있어 이와 안께 부안시키기 위햇 

기태안 졌으로 보인 

x 또간 조사는 이엉기 양사와 창제 조 사었� e r1. 하었으 나 

이엉기라는 자의 언급을 보니 6. 6. A� 닌
""1
1 조 사뱌 C

으 2 태뇨 01에 

있던 자의 하나었드)-． 

(3) 접찰의 조사태도

X 긴 수 장 부 장 전 사의 조 사시 ” 이 임 이 아니였다언 기소유 여

C 조 치 가 가동았다•II II 저니가 이 려 이으 숨기지 .i.. 7 ,,I,. ..I.. 。 '- 2 근 

앙리가 있나, 주위 사간들의 곤유 예 의핵 지일마계 꾸민 

젓이 아니냐"는 으lo o 젝기. 프놀 

X 접잘 조사 당시에는 옥 박지트지는 냐 아 서아 -0'-r 허o 시 -, 저 , .A r ;. 1-

에 그치고 있고 죄가 되기 어안다는 다닌 10 C 0
닙 '- 늘 늘己 

X 견양이 “ 진술, 정황이 문귀동 과 니가 너무 다로 톄 니 �,화 I.. 0 0 

이 마;,I. 다느 '- 기l o 입증 하언 운귀동 이를 구 속 !1- 졌이냐"고A늘 

물었더니 건부장잡산가 ” 즈 거 러 사
0 

모 ' 저 자 0� 느 l 이상o 님 ., Ii"-'-

구 속시긴 수 ol 다 II I- 다;다l::l w. ;:: 
’ ’ 

X 도 안 군'양이 " 양,-i문 어 택"'fi 보 또 핵줄 1::1닌 ) 이 tlA. o:t -'-냐 " ..)..기 

물였더니 1] 부 장 ?jl사느 어다고 태다C C '- E 닙 

辯쳤士 朴 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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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량에 관간 인증 자료

(1) 문귀동은 얏::.� 조 사가저 간했다고 , 완긴키 허위 진 술 을 아고

있으나 다0 시 ,r 0;;<. )자。에 -가 0 1 서 이
»..
여

I-
다 • Di.:::

0 사간둘 이 군양이

불터 나간 사실과 서]. t:l 사시 0 지후 츠l-eij 드으 사실이 있음0 ;,;:- 2 놀 ., '- 눌'-

(2) 0 기처 는하노 
’

곤,야각 가
° 공문서만조직로 들 어와 였던 긴출'간에계 군양이O 드 ;:: 

성고문 당?』n는 사시 0 6.7 척노1 라으 ��서 예기학) 준 사길己늘 
.' 

또간 그 당시 건양은 7] 처하'-예계 ” 기.,자;;:l o 로 바로 송지되느 l.. o e P 2 0 -

1. 물 었더니 ” 그C 바O 가노 '- J.' 이 아니다” 라고 대단하어 시2 마 0 고  

안께 두 러우1 학계 틴 

(3 ) 최 옥,자 ’ ’ 

부곤십국동 삼익아마드 앞에있는 수정다망 업글마탑으로 일 

라몬 0 7자로서 간동죄로 들 어와 보모실어서 건양과 강이 지남!1. 

군명이 그니예계 다c 다 o 귀 O자 c! '-과° l 강가렸기1. 안지고 건다는 o,; 

기를 학어으 쏘 0 

(4) 박의숙

언시 간통으 로 둘 어 왔던 아줌마로서 위 어기물 C 0� 0늘 ».. ;:i 

(5) 이육자

6.6.,;;� 보호실에 들 어와,6.7. 아침에 나간 07자로서 6. 6. 

서이、여다 이 놀0 o키,, 기 l 하 i A T ;;.. o, ...l.. 기 6 7 색t:!f 츠 사己 바
° 로 나간 겨� 0 

서 '- 2 • • • ....1- -근 i:::- ,A ·2-

보았음 

舜간士 朴 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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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 라
” 

건찰의 의견이 (7) 오히터 수사가 단리 건양되어 어러안 건론 이든 
분양러 졌으건 종겠다." 

(2) 01사에 있는 11 장은 모두 10인짜 단식중이고 납.A}예 ».. 이느,_

70 이양의 양신안들도 동조 단식하다가 중단되었다고 둘였으나

계속 하어야 간다고 생각앙

(3) 펀모 인 진건 이후 조 사는 기속되고 더이상 전간은 언고 하어
、 `

펀모인 선읽을 포기간 졌으로 생각라어 몹시 실망하였다고 하러 

외부 소식에 .J..6 그 t::1 -e· �' 하P' .

4.전부 ( 신건기에 관간 떼모)
、

緯간士 朴 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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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거에 관하 01J모 CJ O '-

fl금 나느 쓸 }/.. 하기 작자하 시 A�O 그 하 수 가 olo 니다 '- 늘 ..L.. 님'- C 0 늘 Cl c!  W-급 • 

다시 어호작 사 근1 태르 움켜 쥐고 어지러운 러 러 근 들 언서 누의,_ .,  2 2  - .... 므 

서이 ;:: \.. 7 C ,A 도지드 이 모 ,A 0 .,, 외 치 0 C 0 수 있는 지, 이랑 어디.u.. ..L. ..L. o 탑 -,0늘 '- 0 2 등늘 

예도 C 0 수 Ol'1.. 간지 탄탄하기간 안니다. 놀렴 일드 

처너의 몸으로 가처로 ,A:t;;,;, 주 학jo 탕하고 그 통분간 건실 아
고

에 0 0 다  o·듭 

기 어고 지시 0 �r, 러내고자 최후와 상손건 마처 포기간 지 의키 언훌 ,_ 2 늘 

이 지났읍 니다. 저 추 약하고도 가증스러운 운귀동과 부진서는 '-오 7-가

허위 증 거를 들이태터 오이러 지를 무고적로 고소하었읍니다. 귀차
E 근 

에,).,i는 수사를 시작했다는 어
0

모
-,

으로 지걸 태도 지진 저어1계 아장 

부터 간 11 시가지 끄 러 다니 귀으 갱요하고 증 거업만을 간조하언서근 2 A 2 

口 귀1i.. 0 구 속 시키기 어던다는 바
-,
아° 아고 있읍니다.저들의 간약간프 o 놀 己 귿 

웅계에 새로운 분노 가 치숫 아 오릅 니다. 

마A 저곤의 사아츠l 7 C 예 ,1-. Ol 이 0 리당하1. 짓 l:lL 키ci서 시
t:7 지 ° 

.u.. 。 2 ._ -, ..,_.:!:° T빌 ,r._ ' 2 '-

목숨마저 태앗긴 수많은 '-마츠 T 여러 C 으 처들의 증 거불충분이라는 며
0

모-, 0 0 눌 '-

으 로 간나갈 거 것 갑 이 라1. 물아부치1. 있는 것이 아宅 무엿인니까 

저와 처의 고도소 도지도 으 미久 어려亡 으] 사'- c° 소 리 가 들 리는 0 2 '- '- T o e눌 -;,;. 

하어 이 분노를 그 때로 삭인 수 가 언읍 니 다. 자가운 1도소 마룻장을 
테고 숨 이 끊 어지는 그 순간 마저도 처회들 은 지시으 �� 터 니고 야 ` 근 근 

마 1i이니다 己 A l::I • 

辯간士 저亨 元




